마0402(2) Note

◆사람의 아들로서(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 / 케네스 해긴

◆은사 믿음과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의 차이점
은사 믿음과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는 둘 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는 능동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는 능동적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은사 믿음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고 수동적으로 어떤 기적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은사의 차이점은 기적을 능동적으로 일으키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속에 던져졌을 때 그는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유사 이래로 사자 굴에 던져진 사람들은 사자의 먹이 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 사자들은 다니엘을 덮치지 않았습니까? 

단0623. 그때에 왕이 그에 대해 심히 반가워서, 저들이 다니엘을 소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소굴에서 끌어올려지니라, 그리고 아무런 종류의 상함도 그의 위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 안에서 믿었음이라[아만:믿다,신실(信實)한,확실한],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인 은사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내려놓고 그냥 잠을 잤습니다. 그의 믿음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었지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도 성난 폭풍이 일 때 배 후미에서 잠을 주무시므로 이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막 4:38) 
혹자는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가지신 모든 능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빌 2:7) 

빌0207. 대신에 아무런 명성이 없는 것으로 그분 자신을 만드시고(케노우:텅비게 하다,격하시키다,중성화 하다,그릇되게 하다,쓸데없게 하다,영향력이 없게 하다,헛되게 하다,헛되다), 그분 위에 종의 형상(본질,모양/ 모르페:형상,본성,형태,모양,외형)을 취하시어, 사람들의 모습(호모이오마:형태,닮음,유사)으로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이 내려와 기름 붓기 전이나 후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가지신 모든 능력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 후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진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한 인간으로서 사역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Ω요1412.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위에서 믿는 그 자, 그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또한 행하느니라,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대단한 일들을 그가 행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한 인간으로 그리고 성령의 기름부음과 영감가운데 사역하셨다면, 신자들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조용히 항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성난 폭풍이 일어 그들을 위협했지만 예수님은 배 후미에서 잠자고 계셨습니다.(막 4:38) 예수님은 그 폭풍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굴속에서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닐 때, 다니엘은 완전한 평강과 침착한 확신가운데 위험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다니엘은 모든 신자들이 말씀을 들으므로 가질 수 있는 단순한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선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하 줄임)
